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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말 일본화 종교정책에 말려든□

교파 통합정체성 훼손( )

조직교회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당-□

회장권 자동 부여 법리

교단탈퇴 정관변경 정족수 규장 충돌,□

시 교단탈퇴 정족수 적용 광주시민교-

회 중심으로-

신간 법 앞에 선 한국교회:□

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종. 교

개혁의 원리와 이신칭의를 강조할 때

는 반드시 그 원인이 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 계시로 적용되

는지를 성령의 역사로 인지하고 믿어야 한다.

오늘날 이신칭의 교리를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로 인식하면서 여전히 구약성경을 이해

하고 설교할 때는 유대인들과 같은 맥락에 멎

은 경우들을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로마 가.

톨릭교회와 같은 공로주의를 회개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

를 부정한다 이를 근거로 한 신약성경을 부.

정하며 이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구약.

성경이란 용어 자체를 부정한다 즉 구약성경.

과 신약성경이라는 분류를 인정하지 않는다.

구약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구약성경이라 하지 않

고 히브리어 성경 이라 한다 히브리어 성경‘ ’ .

만을 하나님의 말씀 즉 정경으로 본다, .

유대인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의 아들이심을 거부하며 삼위일체 성육신, ,

교리를 부정한다 우리 그리스도인기독교이. ( )

바라보는 구약성경과 유대인이 바라보는 히

브리어 성경은 내용은 같으나 그 해석은 전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

해야 한다 이러한 신지식에 의해 오늘날 교.

회는 끊임없이 갱신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거부할 때 교회는 침체의 길에

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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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 년 에서27 (1938 )

일제의 압력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일제는.

조선 교회를 비롯한 종교를 장악할 목적으로

년 월 일 포교규칙 을 공포1915 8 16 ( )布敎規則「 」

하여 시행하였다 이 포교 규칙은 종교적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 규,

칙은 조선의 각종 종교를 탄압하고 특히 기독교,

를 통제하고 감시하기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조.

선의 종교를 일본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독교,

가 가진 정신을 막고 일본화와 관리 통제 차‘ · ’

원에서 추진하였다 이어서 년에 이르러. 1939

종교단체법 을 제정 공포하여 면세 를 위( )免稅「 」

한다는 명분으로 종교 법인화를 강제화하면서

주무대신 문부대신이나 지방 장관이( ; )主務大臣

종교법인을 인가 취소권을 주어 해산 조치가 가

능하게 하였다.

또한 교단기독교의 설립자가 각각 교규( ) ·

종제 교단규칙 을 제정· ( · · )敎規 宗制 規則教団

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여 종교단체 내규와 함께

교리까지 국가가 통제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종.

교단체들의 통폐합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종교. 「

단체법 에 의해 일본기독교는 일본기독교단 으‘ ’」

로 통폐합되어 인가를 받았다 일본 문부대신은.

이를 조선총독부에 공문으로 발송하여 조선 종

교를 위한 지침을 하달하였다.1) 종교단체법에

따라 일본기독교단은 일본의 주무대신에 의해

종교의식과 집행에 관한 모든 종교행사를 제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예배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나아가 성직자들의 해

직 종교단체의 해체에 이르는 모든 권한을 정부,

가 가지게 되었다.

이어 년에는 조선에 일본기독교조선장1943 ‘

로교단 과 년에 일본기독교조선교단 으로’ 1945 ‘ ’

기독교 모든 종파를 통폐합하여 일제는 한국의

모든 교회를 통제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외형이.

든 내형이든 교단 없는 단일교단 교회로 인한,

연합정신을 위한 교파 연합이라는 주장은 일본

화의 앞잡이에 선 자들의 망언일 뿐이다 이는.

일제가 포교규칙 년 종교단체법 년(1915 ), (1939 ),

이에 근거한 일본기독교단 년 조선예(1941 ),「 」 「

수교장로회 총회 폐쇄 년 일본기독교조(1943 ),」 「

선장로교단 년 일본기독교조선교단(1943 ),」 「 」

년 등은 일제가 한국의 모든 교회를 통폐(1945 )

1) 소화 년 년 월 일총독부 접수 월 일16 (1941 ) 12 8 ( 12 10

총독부 접수)

일제 말 일본화 종교정책에 말려든 교파 통합

종교단체법 년 에서 일본기독교조선교단 년 에 이르기까지(1939 ) (1945 )

소재열 목사한국교회사 법학박사( P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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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교회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그들의 의도

에 따라 장악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2)

일제의 한국기독교 정책이 적극적인 일본‘

화 선교사 추방 의 모형을 띠는 시기로 곧’, ‘ ’ ,

일본기독교조선 의 성립의 상황적 배경이 되고‘ ’

있다고 했다.3) 이를 조선의 교회가 교파 없는

단일교단을 위한 성경적 연합정신이라고 한다면

이는 망언일 수밖에 없다 서정민은 이를 외형. “

상으로 보면 한국교회가 초창기부터 염원하던,

한국에서의 교파 구별 없는 단일교회 설립의‘ ’

이상을 마침내 실현한 교파적 정체성의 차별도

없이 부단히 나뉘어 구획되던 일종의 폐해를 극

복하고 하나의 교회를 구축하였다는 성과를 논,

할 수 있다 라고 했다” .4) 그러나 이는 지극히 개

인적인 평가일 뿐 일제 말기의 교단 통폐합은,

교회와 장로회 정체성을 파괴한 일제의 의도에

따른 기독교의 파괴행위였던 것이지 단일교회의

감격스러운 연합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일본의 종교정책에 의한 조선교회 지

도자들의 변질 내지 변절 임에 틀림없다 이‘ ’, ‘ ’ .

를 합동 운동 이라고 주장한 자들은 그 시대‘ ’

2) 서정민은 일제하의 한국기독교사의 전체적인 구도와

시기를 기로 구분한다서정민 일제 말 일본기독교3 ( , “ ‘

조선교단 형성과정 한국기독교와 역사 서울 한’ ”, ( :『 』

국기독교역사연구소 통권 제 호 제 기, 2002) 16 , 76). 1

는 선교사와 일제 제휴 한국기독교 배타 사기“ ,

제 시는 선교사와 한국기독교 제휴(1905-1919), 2 ,

일제 배타 시기 제 기는 일제와 한국기(1919-1938), 3

독교 제휴 선교사 배타 시기 로의 구분, (1938-1945)

을 인용한다민경배 일제하의 한국기독교 민족신앙( , 《

운동사 서울대한기독교서회> : , 1991. pp,145~149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 , :《 》

부 참조 서정민 한국교회사, 1996, pp. 300~513 : , <

강의록 연세대학교, ,2001.)`〉
3) 서정민 일제 말 일본기독교조선교단 형성과정, “ ‘ ’ ”,

79.
4) 서정민 일제 말 일본기독교조선교단 형성과정, “ ‘ ’ ”,

71.

통폐합으로 어떻게 성경적 기독교 정신이 어떻

게 왜곡 훼손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장로교회가 년 월1940 9

제 회 총회에서 중앙상치위원회를 설치한 후29

월에 조선총독부에 협력할 내용 및 일본 기독11

교와 제휴해 신동아건설에 즉응하는 일본적 기“

독교의 확립에 매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선예‘

수교장로회 혁신요강을 발표한 사실에서 이를'

극명하게 드러난다.

본 논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당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서 장로교회가 초기 선교사

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과 장로회 교리 정체 직, ,

제가 어떻게 파괴되어 일본화된 교회로 장악했

는지를 살펴서 오늘의 교회 현실을 반성하며 현

재와 미래의 교회 정체성이 무엇이며 이를 유지,

하고 계승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떠해야 하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일병합조약 과 기독교회2. 「 」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년 제 회 총1938 27

회 이후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총회가 공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등의 죄를 범했다 신사참.

배는 자의적인 결정이라기보다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결정이었다 년 월 일 한일병합. 1910 8 22 「

조약 을 강제하여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었다 총.」

독부가 설치된 이후 기독교 관련 정책 수행의

방식은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우호적 관계 형성

해 선교사들이 정치적 영역에 대해 방관하도록

만드는 방식이었다.5) 이런 이유로 선교사들은

한일병합조약 에 대해 반대하기보다 대체로 침「 」

5)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정책 서울 동북아, ( :『 』

역사재단, 2021), 1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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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 또는 묵인했다 이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

및 지속하기 위해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1

장을 언더우드 선교사로 선출했다 언더우드 선.

교사로 하여금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였다 이러한 좋은 관계는 년대까지 이어. 1920

졌다 년대에 들어 만주사변 년 과 중. 1930 (1931 )

일전쟁 년 의 전시체제 속에서 선교사들 일(1937 )

부는 신사참배와 관련된 신앙상의 문제로 조선

총독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년대에 일본. 1940

과 자국의 관계에 따라 적국 으로 분류된( )敵國

국가의 선교사들은 대다수 본국으로 강제 추방

되어 귀환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기독교의 보호.

관리 및 확산과 조선 기독교의 친일화이다 이러.

한 방식은 일본의 대조선 정책은 동화정책 이‘ ’

었다 이는 조선인을 일본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

다.

총독은 천황에 직속하여 육 해군을 통솔하·

고 입법 사법 행정 일체의 권력을 한 선에, · ·

쥔 전제군주였다 까지 년간 무단정치. 1919 10 “ ”

를 통해 헌병 경찰제도를 통해 언론 출판 집회, , ,

결사 등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

여 민족의식 언어 문화를 빼앗아 조선 민중, , , “

은 모두 제국 신민이 되어 천황 폐하의 무육(撫

의 화 를 입게 하려고 하였다) ( )) ” .育 化 6) 초대 총

독 육군대장 데라우찌 는 유고 중( ) ( )寺內正毅 諭告

에서 신교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 )信敎

고 있다.

신교의 자유는 문명 열국이 다같이 인정하고 있“

는 바요 각인이 그 숭배하는 교지에 의하여 안심,

입명 의 땅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 )安心立命

6) 한석희 일제의 종교침략사 김승태 역 서울 기독, , ( :『 』

교문사, 1990), 77.

그 본령이라 하더라도 종파의 이동 으로써( )異同

부질없이 분쟁을 시도하고 또는 명분을 신교에 빙

자하여 외람되게 정사를 논하고 혹은 달리 계획을

기도하는 것 같은 것은 곧 양속 다독, ( ) ( )良俗 茶毒

하여 안녕을 방해하기 때문에 마땅히 법을 만들어

처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유ㆍ불 제교와.

기독교를 불문하고 그의 본뜻은 필경 인심과 세태

의 개선에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시정의 목적에

배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돕는 것

이 됨을 의심치 않는다 이로써 각종의 종교를 대.

우함에 털끝만치도 친소의 생각을 끼워 넣지 않음

은 물론 그 포교 전도에 대하여는 적당한 보호와

편의를 제공하는 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7)

미국 선교사에 대해 교회는 이름을 신교에“

빙자하여 외람되게 정서를 꾀하고 혹은 이도(異

를 기획한다 라고 하면서 경계하였다) ” . 1910圖

년 한일병합조약「 」 당시 조선기독교회는 만20

신도 이상의 학교 만 명을 넘는 학생신, 800 , 3

도 여 개의 교회 집회소가 전국에 있고 리, 900 ,

더 지도자로서 외국인 선교사 여 명 조선인( ) 270 ,

교직 여 명2,300 ,8) 기타 병원 고아원 등 다수,

를 포함한 강대한 조직이었다 신앙이라는 견고.

한 유대로 결합되어 전국 구석구석까지 교회라

는 공인된 집회 장소를 갖고 구미의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계 세론 과 이어지고 있었다 단( ) .世論

순한 종교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

ㆍ평등ㆍ박해를 들어 부녀자를 해방시키고 미신

을 타파하며 병원과 학교를 세워 교과서를 만들

7) 조선총독부 조선의 보호 및 병합 한, , 1917, 338.,「 」

석희 일제의 종교침략사 김승태 역 기독교문사, , ( ,『 』

에서 재인용1990), 77. .
8)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년보명치 년, ( 43 ,「 」

한국학부 한국교육의 상황1912. 668-69., , ,「 」

한석희 일제의 종교침략사1910, 124-25., ,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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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문을 보급하며 새로운 음악과 스포츠 등을

전하는 등 때로는 교육과 문화계몽을 때로는 산,

업과 위생까지도 지도하는 사회개혁의 중심이

되고 더욱이 개인의 권리 재산의 보고 방위에, , ,

힘써서 현세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 시대에 밀착

한 활동을 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해 국권 민. ,

권의 화복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야 조“

선 국기인 태극기가 더욱 나부끼고 있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집 이라고 하여 교회에는 민”

족적 색책가 농후했다 년의 대 부흥으로. 1907

매일 저녁 뜨거운 기도가 전국을 휩싸고 더욱이,

한일 직후부터 이듬해에 걸쳐 조선에 백만인“「 」

교도가 있으면 조선은 독립한다.”9)를 암묵적인

슬로건으로 한 백만 구령 운동이 전개되었다.

일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본의 눈에 비친 조선 교회.

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운동으로 보였으며

강력하게 대책의 실시를 통감하게 되었다 일제.

천황제 정부는 일본과 조선에서 기독교를 그 이

데올로기의 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 대책으로 회.

유와 탄압이었다 대신 외국인 선교사를 우대. ,

회유하여 대의 선전에 이용했다 미국 북 장로회.

해외선교위원회 총무인 브라운 은(A. J. Brown)

일본 통치는 조산이 다른 나라에 통치되는 것“

보다 훨씬 좋으며 또한 조선이 스스로의 손에,

의하여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좋다 라고 했”

다.10) 의병장 중에는 상당수 기독교인으로 인해

기독교회는 위험한 반일 저항의 소굴로 적대시

되기 시작하였다.

9) 일본 관리국 일본인의 해외 활동에 관한 역,大藏省 「

사적 조사 통권 제 책 조선 편 제 분책 년4 3 , 1947 ,」

한석희 일제의 종교침략사74., , , 81.『 』
10) 강위조 일본통치하 한국의 종교와 정치 년, < >, 1977 ,

28.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기독교 관련 법규로

년 월의 포교규칙 으로 조선의 기독교를1915 8 「 」

일본화와 관리 통제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 ’ .11)

조선의 기독교에 대해서는 여러 외교 관계를 고

려해 관리 대상으로 삼다가 중일전쟁 이후 해산,

을 종용하거나 일본 기독교와 결합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것이 바로 종교단체법 년. (1938 ),「 」

일본기독교단 과 일본기독교조선장로(1941)「 」 「

교단 년 일본기독교조선교단 년(1953 ), (1945 )」 「 」

으로 발전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 기독교의 무. ‘

력화와 종속화 에 있었다’ .12)

일제는 종교 활동을 보장하고 포교 행위를 공

인 및 종교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위한다는 명

분으로 년 월 일 포교규칙1915 8 16 ( )布敎規則「 」

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규칙은 조.

선의 각종 종교를 탄압하고 특히 기독교를 통제,

하기 위함이었다 이 포교 규칙은 부칙 조를. 4

포함하여 개 조로 구성되었다 이 규칙에서19 .

종교를 신도 불교 그리스도교로 제한하( ), ,神道

였다 세 종교 이외에 유사종교 혹은 비종. ‘ ’ ‘

교 로 분류하여 종교영역에서 배제했다 이로’ .

11) 포교규칙 외에 조선의 기독교와 간접적 영향을 미「 」

친 일반 법규는 종교 법규보다 종류가 다양했다 주.

요 법규로는 보안법 사립학교령(1907), (1908),「 」 「 」

집회 취체령 범죄즉결례( ) (1910), (取緖令 犯罪 決「 」 「 即

범죄즉결례시행수속 조선교육) (1910), (1910),例 」 「 」 「

령 사립학교규칙(1911, 1922, 1938, 1943),」 「 」

보통학교규칙 경찰범처벌규칙(1911), (1911),「 」 「 」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1912), (1912), (1912),「 」 「 」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 건 치안유지를 위한(1919),「 」 「

죄칙 에 관한 건 치안유지법( ) (1923), (1925),罪則 」 「 」

국가총동원 준비 건 국가총동원법을 조선(1937), ,「 」 「

대만과 사할린 에 시행하는 건 조선인 씨[ ] (1938),太 」 「

명 에 관한 건 국방보안법 국방( ) (1940), (1941),名 」 「 」 「

보안법 시행령 등을 들 수 있다 성주현고병(1941) .」

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 23.『 』
12)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 178-79.『 』



교회법 제 호law Church ( 23 ) � 7

인해 대종교나 천도교 등은 보안법 과 집회「 」 「

취체에 관한 건 으로 경찰의 강력한 단속 대상」

이 되었다 기독교는 이 포교규칙 에 의해 총. 「 」

독부의 각종 규제와 통제를 받았다 포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자격 조건을

내세워 그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감시 통제하였,

다 특히 포교 방법까지도 신고하게 함으로써 사.

실상 종교 간섭의 틀을 마련해 놓았다 포교에.

종사하는 자 거주지 이전 또는 포교의 폐지 등,

을 총독에게 신고해야 했다 그리고 교회당 설. ,

교소 또는 강의소를 설립할 때는 설립 이유 명,

칭과 소재지 부지 면적과 건물의 평수 설립비, , ,

관리와 유지 방법 등을 구비하여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매년 교회별 신자의 증감 수.

도 신고해야 했다 포교규칙 에 따르면 포교. ,「 」

관리자는 매년 소속 포교자 명부 교회별 신자의,

증감 수를 총독에게 신고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포교규칙 은 다음과 같다.「 」

포교규칙

포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함.

제 조 본령에서 종교라 칭함은 신도 불도1 ( ),神道

및 기독교를 위함( ) .佛道

제 조 종교 선포에 종사코자 하는 자는 다음의2 :

사항을 구비하여 포교자가 될 자격을 증명

할 문서 및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에

게 신고해야 함 단 포교 관리자를 둔 교.

파 종파 또는 조선 사찰에 속한 자에게는,

제 호의 사실을 생략할 수 있다2 .

종교 및 그 교파 종파의 명칭1. ,

교의의 요령2.

포교의 방법3.

전항 각호에 든 사항을 변경할 때는 일10

내로 조선 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 조 신도 각 교파 또는 내지 의 불교 각3 : , ( )內地

종파에서 포교를 하고자 할 때는 그 교파

또는 종파의 관장은 포교 관리자를 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교 및 그 교파 종파의 명칭1. ,

교규 또는 종제2. ( ) ( )敎規 宗制

포교의 방법3.

포교 관리자의 권한4.

포교자 감독의 방법5.

포교 관리사무소의 위치6.

포교 관리자의 씨명 및 그 이력서7.

전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코자 할 때는 조총

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 조 조선 총독은 포교의 방법 포교 관리자의4 : ,

권한 및 포교자 감독의 방법 또는 포교 관

리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변

경을 명령할 수도 있다.

제 조 포교 관리자는 조선에 거주하는 자이어야5 :

한다 포교 관리자는 매년 월 일 현. 12 31

재에 의하여 소속 포교자 명부를 작성하여

익년 월 일까지 조선 총독에게 신고해1 31

야 한다 전항의 명부에는 포교자의 씨명.

및 거주지를 기재해야 한다.

제 조 총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 조 이6 : 3

외의 교파 또는 종파에 대하여 포교 관리

자를 두게할수도 있음 전항에 의하여 포.

교 관리자를 둘 때는 일 내로 제 조 제10 3

항 각호의 사실을 조선 총독에게 신고해1

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같다. .

제 조 전조의 포교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 조 및7 4

제 조의 규정을 준행한다 제 조 이외의5 . 3

교파 또는 종파에서 그 규약 등에 의하여

포교 관리자를 둘 때는 제 조 제 조 및4 , 5

전조 제 항의 규정을 준행한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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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종교 선포에 종사하는 자 씨명을 변경하8 : ,

며 거주지를 이전하며 또는 포교를 폐지할

때는 일 내로 조선 총독에게 신고해야10

한다.

제 조 종교의 용도로 쓰기 위하여 교회당 설교9 : ,

소 또는 강의소의 유를 설립고자 하는 자

는 다음의 사항을 구비하여 조선총독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하고자 하는 사유1.

명칭 및 소재지2.

부지의 면적 및 건물의 평수 그 소유자3. ,

의 씨명 및 도면

종교 및 그 교파 종파의 명칭4. ,

포교 담임자의 자격 및 그 선정 방법5.

설립비 및 그 지변 방법6. ( )支辯

관리 및 유지방법7.

전항 호에 의하여 포교 담임자를 선정할5

때는 설립자 또는 포교 관리자는 그 씨명

및 거주지를 구비하고 이력서를 첨부하

여 일 내로 조선 총독에게 신고하여야10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

제 조 전조 제 항 제 호 내지 제 호의 사항을10 : 1 , 2 7

변경코자 할 때는 그 사유를 구비하여 조

선총독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조 종교의 용도에 쓰고자 하는 교회당 설교11 : ,

소 또는 강의소의 류 를 폐지할 때는( )類

일 내로 조선총독에게 신고하여야 한10

다.

제 조 포교 관리자 및 조선 사찰의 본사주지는12

각 그 소속 사원 교회당 설교소또는 강, ,

의소별로 매년 월 일 현재에 의하여12 31

그신도 수 및 그 해에 신도의 증감수를

익년 월 일까지 조선총독에게 신고해1 31

야 한다 전항의 신고는 포교관리자를 두.

지 않은교파 종파 및 조선의 사찰에 속,

하지 아니한 교회당 설교소 또한 강의소,

에서는 각 그 포교 담임자로부터 신고해

야 한다.

제 조 포교관리자를 둔 교파 종파에 속한 자13 : ,

또는 조선의 사찰에 속한자는 본령에 의

하여 허가를 받으며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포교관리자 또는 본사 주지의 부

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 .副署

제 조 제 조 제 항 또는 제 조에 위반한 자는14 : 9 1 10

백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에 처( )科料

한다.

제 조 조선총독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교와15

유사한 단체로 인정되는 것에 본령을 준

용할 수도 있다 전항에 의하여 본령을.

준용할 단체는 이를 공고한다.

부칙

제 조 본령은 대정 년 월 일부터 이16 : 4 (1915) 10 1

를 시행한다.

제 조 명치 년 통감부령 제 호는 이17 : 39 (1906) 45

를 폐지한다.

제 조 명치 년 통감부령 제 호 제18 : 39 (1906) 45 1

조 제 조 및 제 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 2 3

은 자는 본령 제 조에 신고를 하며 또는2 ,

제 조의 인가 혹은 제 조의 허가를 받은3 9

자로 간주한다 단 본령 제 조에 해당하. 2

는 자에게는 같은 조 제 항 제 호 제 호1 2 , 4

의 사항본령 제 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9

는 같은 조 제 항 제 호 제 호의 사항1 3 5

및 포교 담임자의 씨명 및 이력을 구비하

여 본령 시행일부터 월 내로 조선총독3

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 조 본령 시행에 제 하여 현재 종교선포에19 )際

종사하며 포교관리자를 두며 또는 종교

의 용도에 쓰는 교회당 설교소 강의소, ,

의 유를 관리하는 자로서 전조에 해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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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자는 본령 시행일부터 월 내3

로 제 조 제 조 또는 제 조의 사항을 구2 3 9

비하여 조선총독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

항에 의하여 제 조의 사항을 신고하는9

자는 본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간

주한다.

년 이후 일제는 더욱 교회를 압박하고1938

탄압하였다 교회와 총회는 끝까지 저항하지 못.

하고 밖예배당에서 개최된 제 회 조선예수교, 27

장로회총회 년 월 일 에서 전국의 개(1938 9 9 ) 23

노회 중 개 노회가 굴복하고 신사참배를 결의17

하였다 총회 개최 직전에 경찰은 선교사들에 대.

하여 총회에서 조선인 대표가 국민으로서 국가,

에 대한 충성을 피력하기 위하여 신사참배를 제

안할 것이기 때문에 국적을 달리하는 선교사 측

의 저지 행동은 타당하지 않으며 만약 반대 저,

지 행동을 할 경우는 불경죄로서 취체할단속할( )

것이라고 경고하였다.13) 또 각지의 총대 대표

들은 관할 경찰서로부터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동의를 하든가 신사 문제 상정 시에는

침묵을 지키든가 그 어느 쪽도 반대한다면 총대

를 사퇴하라고 하라는 등 셋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였다 수백 명의 사복 경찰관이 포위.

하여 강단 전면에는 평안남도 경찰부장 등 간부,

들 수십 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총대를 끼고 좌,

우에 경관이 배치되었으며 좌우 후방에는 무장, ,

경관이 에워싸고 있었다 주기철 이기선 김. · ·

선두 등 강경히 신사참배를 반대한 교회 지도자

들은 모두 사전에 구금되어 한 사람도 출석할

수 없었다 오전 시 전날 평양경찰서에서 협. 10 ,

의한 대로 평양 평서 안주 노회 대표 박응준· · 3

13) 한석희 일제의 종교침략사, , 172-73.『 』

에 의하여 신사참배 결의와 성명서 발표의 긴급

제안이 나와 반대 의견은 무시되고 반대자 조사

도 하지 않은 채 강행 가결시켰다 총회는 다음, .

과 같은 성명서14)를 발표하고 총회 폐회 후 부,

회장이 임원을 대표하고 각 노회장이 총대를 대

표하여 평양 신사에 참배하였다.

일제는 년 월에 개최될 총회에서 신사1938 9

참배 결의를 획책하면서 이미 월에 종교단체3 「

법 을 공포하였다시행 이 법에 의하( 1940.4).」

면 각 도시에 한 교회만 존립을 허가하고 다른

곳은 폐쇄하는 등 교회에 대한 탄압은 극에 달

했다.

일본의 종교단체법 년3. (1939 )「 」

일제는 종교를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전술

한 대로 각종 법령을 제정하였다 특히 년. 1899

명치 월의 제 회 제국의회에서 총 조( 32) 12 14 53

의 종교법안 이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이‘ ’ .

어 년 소화 월 제 회 제국의회에 총1927 ( 2) 1 52

조의 종교법안 년 소화 월의 제103 ‘ ’, 1929 ( 4) 2

회 제국의회에 총 조의 종교단체법안 이56 99 ‘ ’

제출되었으나 부결되어 폐지되었다.15) 그러다가

히라누마 내각이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전시체제

상황에서 년 월에 제 회 제국의회에 제출1939 1 4

14) 성명서 아등 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오 기독교: ( )我等

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 를 이해하고 신사( )本意

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

참배를 솔선 여행 하고 추 히 국민정신총동원( ) ( )勵行 追

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신민으로써( )後

적성 을 다하기로 기 함( ) ( ) .赤誠 期

우 성명함 소화 년 월 일 조선예수( ) . 13(1938) 9 10 .右

교장로회총회장 홍택기( )洪澤麒
15) , , 1934,宗 制度硏究 編 宗 制度硏究 編 宗『教 会 教 会 教

성주현고, : , 1-198.,法案資料 東京 宗 制度 究』 教 研 会

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에서 재인용, , 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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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 조의 종교단체법안이 귀족원 월 일37 (2 18 )

과 중의원 월 일 을 통과해 월 일에 법률(3 23 ) 4 8

제 호로 공포되면서 년 소화 월부77 , 1940 ( 15) 4

터 종교단체법 이 시행되었다.「 」 16)

종교단체법 은 각 장의 구별없이 본문 개28「 」

조와 부칙제 조 제 조으로 구성되었다 본( 29 - 37 ) .

문은 종교단체 범위와 법인 제 조 제 조 종교( 1 - 2 ),

단체 설립 관련 내용제 조 제 조 종교단체( 3 - 12 ),

등기 관련 내용제 조 제 조 종교단체와 교( 13 - 15 ),

사에 대한 규제 감독 관련 내용제 조 제· ( 16 - 20

조 세금 특혜 부분제 조 제 조 종교결사), ( 21 - 22 ),

관련 내용제 조 제 조 벌칙 관련 내용제( 23 ~ 25 ), (

조 제 조으로 구성되었다26 - 28 ) .17)

이 법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교파 종·

파 교단 및 교회를 법인 으로 할 수있· ( ) ‘法人

게 하여제 조 법인화를 유도하였다 법인화’ ( 2 ) .

유도책은 특히 소득세 법인세 지조 토' · · ( ;地租

지세 지방세 면제 제 조였지만 법인화를 유)· ( 22 ) ,

도하면서도 주무대신 문부대신이나( ; )主務大臣

지방장관에게 인가 취소권을 주어 해산 조치가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교파신도 종파불( )· (

교 교단기독교의 설립자가 각각 교규 종)· ( ) ·

제 교단규칙 을 갖추어· ( · · )敎規 宗制 規則教団

16) ( 77 , 14 4 7 ),宗 法 法律 第 昭和 年 月 日 官「 」 『教団体 号

, 1939 4 8 ; (報 年 月 日 宗 法 施行期日 勅令 第』 「 」教団体

855 , 14,12.22), (昭和 宗 法施行令 勅令 第「 」号 教団体

856 , 14.12.22), , 1939 12 23 ;昭和 官報 年 月 日『 』号

( 1 ,宗 法施行規則 省令 文部省 第 昭 和「 」教団体 号

15.1.10), , 1940 1 10 ;官報 年 月 日 宗 法 同『 』 「 ′教団体

/ (法施行令及同法施行規則施行 二 之取扱方 件訓令 文関

4 , 15.3.8), , 1940 3 8 ,部省 第 昭和 官報 年 月 日『 』号

종교단 체법 의 시행일은 소화 년 월 일이다칙15 4 1 (「 」

령 제 호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855 )., , 『

책 주 에서 재인용, 74. 111) .』
17) ( 77 , 14.4.7), ,宗 法 法律 第 昭和 官報「 」 『 』教団体 号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1939 4 8 ., ,年 月 日 『

정책 , 76.』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게 만들어제 조( 3 ) 종교단

체 내규와 함께 교리까지 국가가 통제할 수 있

게 하였다.18)

또한 종교단체법 에서는 교파신도 종파“ ( )·「 」

불교 교단기독교이 주무대신 인가를 받아( )· ( )

합병이나 해산할 수 있다는 내용과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해산한다 는 내용을 명시해 제 조 당” ( 5 )

시의 종교단체간 통폐합을 유도하였다 실제로.

종교단체법 의 적용 과정에서 교파 신도 개13「 」

파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가했지만 불교와 기독,

교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이 통합이.

바로 후술하는 것과 같이 년에 창립된 일1941 ‘

본기독교단 은 일본에 의해 인가를 받았다 이’ .

제 종교단체는 인가를 받아야만 하도록 했다.

종교단체법 제 조에서는 종교단체 혹은 교16 “

사가 행하는 종교의 교의 선포 혹은 의식의 집

행 또는 종교상의 행사가 안녕질서를 방해하거

나 신민으로서의 의무에 위배될 때 주무대신은

그것을 제한 금지하고 교사의 의무를 정지하고,

혹은 종교단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

고 했다 이 규정은 주무대신에게 종교의식과 집.

행에 관한 모든 종교행사를 제한 금지할 수 있,

는 권한을 부여하여 예배와 집회의 자유를 제한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성직자들의 해직 종교단체,

의 해체에 이르는 모든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 조 종교단체 및 그 기관직을 맡은 자가17 , “

법령 또는 교칙 종교제도 교단규칙 사원규칙, , , ,

혹은 교회규칙을 위반하거나 공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대신은 그 직무를 취소 정,

지 또는 금지할 수 있고 그 기관의 직무를 다른,

18)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 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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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이임할 수 있는 임명권을 가진다 라.”

고 했다 종교단체의 각 기관직에 대한 해임 선. ,

임의 권한이 주무대신에게 주어진다 각 종교단.

체 안에서 정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기관직

자들을 색출하고 해임하겠다는 법을 만든 것이

다.

년 월 일에 공포된 종교단체법 에 의1939 4 8 「 」

해 일제는 식민화했던 조선에도 적용하여 종교

를 통폐합하여 장악하여 통제하기 위해 신사참

배를 더욱 강요했다 이러한 정책의 하나로 조선.

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 를 장악하여 강27 (1938)

제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하도록 했다 이는 총.

회의 자의적인 결정이기보다는 일제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결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년에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 가 자1939 ( )公議會

신해서 해산토록 했다 내선일체. ‘ ’19)를 표방한

조선기독교연합회를 조직하였다 조선총독부 관.

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년 월에 일본과1938 5

조선의 교회 목사들과 신자들이 조선기독교연합

회를 발족했다 이 협회는 일본 정신의 선양과. “

내선일체와 종교보국 을 표방하며 전국을 구” 30

로 구분해 개의 지회를 두어 활동 기반을 마30

련하였다 일본기독교와 조선의 기독교가 각 지.

회를 결성하여 조선총독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 29

년 는 이 연합회에 참가를 결정하였다(1940 ) .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 아래에서 년대1940

전후 조선 개신교계의 교파 합동 및 일본 개신

교계와의 합동 움직임은 일본 내 개신교계의 합

19) 내선일체 는 일본 제국이 조선을 식민통치( )內鮮一體

하기 위해 내놓은 민족말살정책 중 하나이자 일제강

점기의 표어이다 자매품으로 황국신민화. ( )皇國臣民化

가 있다 내지 일본 열도와 조선은 한 몸 이라. “ ( : ”內地

는 뜻이다.

동 움직임과 연동되어 있었고 조선총독부의 방,

향이기도 했다.20) 일제는 년 월에 제정된1939 3

종교단체법 시행 이 일본 기독교 계에( 1940.4)「 」

지형은 개신교계 교파들을 통폐합해 초교파적

연합교회 성격을 지닌 하나의 단체로 전환시켰

다.

일본기독교단 년4. (1941 )

년 월 당시 일본기독교 출판사업 시찰1941 6

을 명분으로 일본을 방문한 양주삼전 감리교회(

총리사은 일본기독교단의 창립총회에 대해 세) “

계기독교 사상에 미증유 의 획기적 일대( )未曾有

변혁으로서 이 광휘 있는 기독교의 신체( )光輝

제의 수립은 바야흐로 세계 기독교계에 공헌하

는 바가 클 것 이라고 소개하였다 다른 하나는” .

년대에 일본의 외국 선교사 추방 조치가1940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년 월 독일 폭격기. 1939 9

들이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급습하면서 제 차2

세계대전 이 일어나자 선교사 추방(1939~1945)

조치가 이루어졌다 년대에 들어와 영 미. 1930 ·

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들의 지지가 없어도

식민지배의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제 그 선교사들이 식민통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일제는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을 분리시키

려는 의도로 분열 정책과 탄압정책을 동시에 시

행하였다 특히 일제는 신사참배 문제를 종교탄.

압의 구실로 삼아 신사참배 반대의 책임을 선교

사들에게 돌리는 데 앞장섰다 이러한 일제의 새.

로운 기독교 정책은 한국 선교사들과 일차적으

로 강력한 갈등상태를 보였고 일제는 선교사 배,

20)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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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검속 추방을 시행했다 특히 당시 영 미· · . ·

와의 관계 악화 전쟁상황을 이유로 이들 선교, ,

사에게 스파이 혐의 라는 세속적 죄목을 씌웠‘ ’

다 이와 함께 일제에 순응하는 한국 다수교회와.

기독교인들과는 일본적 기독교 종교보국, ‘ ’, ‘ ’

의 목표를 세워 제휴 병진하였다, , .21)

년 월 일에 독 이 일 삼국동맹1940 9 27 ‘ · · ’

이 체결되어 영국 프랑스 등과 대치 구도가 형·

성되고 일본이 미국에 전의 를 표명하자, ( )戰意

미국 국무부가 년 월에 미국 총영사를1940 10

통해 선교사들에게 조선 철수 명령을 통보해 동

21) 서정민 일제 말 일본기독교조선교단 형성과정, “ ‘ ’ ”,

한국기독교와 역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 』

통권 제 호2002) 16 , 78.

년 월에 미국인 명이 인천항의 해군함정11 219

마리포사 호를 타고 철수하였다 이(Mariposa) .

어 캐나다장로회 호주장로회 등 외국 선교사들, ,

도 년 월 말까지 조선에서 철수하게 되었1941 3

고 남아 있던 선교사들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

면서 포로 취급을 받아 일본인 포로와 교환‘ ’

대상이 되었다.22)

일제는 년 월에 외국인 관계 취인취체1941 7 「

규칙 을 시행하면서 외국 선교사에 대해 통제를」

강화했다 외국의 국민과 법인은 조선총독부. ‘

허가 를 받아야 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 재산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년 월. 1941 12

적산관리법 과 동법 시행령 시( ) ,敵産管理法「 「 」 「

행규칙 을 공포하여 시행하였다 년 월. 1941 12」

일 자로 적산관리법 과 동 시행령에 따라 미24 「 」

국과 영국을 적국으로 공포하였다 조선총독부.

는 적산관리법 에 따라 년 월 일 자로1941 12 29」

미국과 영국을 적국 으로 고시하고( ) , 1942敵國

년 월 일 자에 네덜란드 를 추가 고1 23 ( )和蘭國

시하였다 그리고 종교단체 공익법인에 대한 재.

산조사를 진행해 년 월 일에 총 개1942 5 22 16

법인 미국계 개 영국계 개 에 적산관리법( 12 , 4 ) 「 」

을 적용해 관리인을 지정하였다.23)

22)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 186-187.,『 』

H.A Rhodes, A Compbell, History of The

김윤흥 일제의 종교Korea Mission, Vol. II, 18., , 『

정책과 한국 기독교 서울 도서출판영성네트워크( : ,』

1919), 108-109.
23) 에 매일신보 년 월, 1942 5米英宗 法人 産管理令「 『 』教

일 이 기사에 따르면 개 적산 관리 대상 공익24 , , , 16」

법인의 범위를 보면 미국계의 경우에는 미감리교회,

조선선교부유지재단 남감리교회조선부인선교부유지,

재단 북국 야소교 북장로파조선선교회유지재단, ( ) ,北

경성외국인학교유지재단 피어선기념성경학원유지재,

단조선기독교청년회 국제위원간사유지재단 야소교, ,

동양선교회유지재단 제일본프레쓰비테리안선교사사,

단 재일본 콩그게 손낼 선교사사단 화국 야소), - , ( )和國

일본기독교단 규칙(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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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는 년 월 제 회 총회에서 중앙1940 9 29

상치위원회를 설치한 후 월에 조선총독부에11

협력할 내용 및 일본 기독교와 제휴해 신동아“

건설에 즉응바로 응하는하는 일본적 기독교의[ ]

확립에 매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선예수교장‘

로회 혁신요강 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년에’ . 1941

는 월에 일본적 기독교 건설 구미 의존 구태8 ‘ ,

잔영공제 등이 담긴 전시체제실천성명서( )’ (時「

를 발표해 본적 기독교 건설을) ‘休制美 明書声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그 실천 돌입했다 조선’ .

총독부는 년 월부터 치안유지법 등을1940 4 「 」

적용해 일본적 기독교화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차단하였다 조선총독부는 년 월 이래 평. 1940 4 ,

북 평남 경남 각 도에서 조사에 착수해 용의자, ,

를 검거했고 년 월 일경에도 각 도에, 1940 9 20

일제 검거를 단행해 명을 검거하고 치안유193 「

지법 등을 적용해 취조하였다.」 24)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교회를 장악할 목적으로

교파 합동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배후에서 지휘,

했다 이미 일본은 년 월 일 종교단체. 1939 1 18 「

법안 을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는 모든 종교단.」

체가 국가신도 즉 천황을 중심으로( ),國家神道

일체화되고 국가신도의 절대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일본은 신도의 나라로 신도의 길

은 절대적이었다 신도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일본.

국민이란 있을 수 없고 신도를 거스르고 이에,

저촉되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은 신

교 남장로파조선선교회유지재단 제조선야소교장로파,

선교회신학교유지재단이다 영국게의 경우에는 대영.

성서공회조선지부유지재단 조선기독교서회 호( ) , ,大英

주빅토리야장로파조선선교회유지재단 조선야소교 가,

내타 연합교회유지재단이다 성주련고병철 일제강) . , 『

점기 종교 정책 주 참조, 188-189. )171 .』
24)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정책, , 191.『 』

도를 종교라고 칭하지 않고 모든 종교 위에 있

는 일본 고유의 초월적인 것으로 존재로 상정한

다.

년 월 종교단체법이 공포되고 년 후인1939 4 1

년 월 종교단체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1940 4

다 이러한 종교단체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야 했.

다 이러한 종교단체법에 의해 일본 개신 교파들.

을 통폐합하여 일본기독교단 을 창립하여 인가‘ ’

를 받았다 일본기독교단 은 년 월 일. ‘ ’ 1941 6 24 ,

나가노현 후지미초 교회에서( ) ( )長野 富士見町県

일본기독교단 창립총회 를 개최했다 이때 참‘ ’ .

여한 교파는 개 교파였다 일본기독교단 이34 . 「 」

창립 후인 월 년 종교단체법 상 종교단11 (1941 ) 「 」

체로 인가했다 일본 정부는 년 월에 문. 1942 11

부성 내 종교국을 교화국으로 재편하였다. 1943

년 월에는 일본기독교단 가입을 거부하는 성공1

회에 해산을 통보하기도 했다 년 월에는. 1943 11

문부성 내 교화국을 교학국으로 재편하였다.

합법적 종교단체로 인정받은 일본기독교단은

교단 창립과 함께 일본기독교단 교단규칙(日本「

을 제정하였다 본 규칙 생) .基督敎團敎團規則 」

활강령인 제 조 항에 의하면 황국 의 도7 1 “ ( )皇國

를 따라 신앙을 철저히 하고 황운 을( ) , ( )道 皇運

보필하고 받들어야 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

다 이 규정은 황국의 도를 따르고 황운을 보필.

하는 것이 일본기독교단 생활강령의 첫 번째 항

목이다 이는 기독교적 신앙규칙에 앞서 국가에.

의 의무 즉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시체제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전시 시기에 종교단체법 을 시‘ ’

행하여 일본기독교계 전체를 하나의 단체로 통

합시켰다 그리고 일본기독교단 을 종교단체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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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하는 조건으로 교단규칙 안에 일본 정부‘ ’

의 요구를 반영하는 생활강령 조항을 제정했‘ ’

다 전 기독교인들의 생활 통제까지 가능하게 되.

어 일본기독교단을 합법적 전쟁총후( )戰爭銃後

로 동원할 수 있었다 이처럼 종교단체법 등을.

제정하면서 종교탄압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일.

제는 이러한 종교단체법에 의해 일본기독교단을

창설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조선총독

부에 지침를 내려 조선 교회의 통폐합을 진행해

갔다 이러한 일본의 종교정책에 의해 통폐합된.

일본기독교단은 년에 발발한 태평양전쟁에1941

대해 일본 정부의 정당성을 옹호하였다.25)

일제강점기 마지막 제 회 총회 년5. 31 (1942 )26)

년 월 제 회 총회에서 총회장김용순1942 10 31 (

목사이 기독교의 일본화를 내세웠고 년) ' ' , 1943

월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 통리 채필근을5 '( )

설립하였다.27) 다만 년 이후 장로교의 일, 1940 '

본적 기독교화는 조선총독부의 요구에 따른 것'

이기도 했다 일제는 년 월까지 전 선교사. 1942 6

들을 강제 추방하여 출국케 하였다 그리고 조선.

예수교장로회총회 제 회 총회 년 월31 (1942 10 16

일 가 평양 서문외교회당에서 회집되었는데 개)

회 전에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지지하는 선언문

채택하기도 했다.

제 회 총회를 개회하기 전에 평강미주전필31 (

순 목사의 결의문 낭독에서 천황의 덕분으로) “

25)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정책, , 182.『 』
26) 이 부분은 교회법 제 호를 참고하라 수교장로22 . “「 」

회 제 회 총회 고찰 총회 폐쇄 전 마지막 총회31 - , -”
27) 김승태 일제 말기 한국 기독교계의 변질 개편과, “

부일협력 한국기독교와 역사 성”, (2006), 16-32.,『 』

주련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정책, , 191.『 』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고 그로 인해 세계 신질,

서를 완성한 것이 우리 제국의 국시 라는 말로”

시작하였다 총회장이 일제의 필승 기원선언문.

을 낭독하지 않고 평강미주전필순 목사가 낭독( )

한 것은 총회장 최지화 목사가 일본어를 할 줄

모르자 일본 고베 신학교에서 공부한 전필순 목

사가 일본어로 낭독했다 전필순 목사는 일본에.

서 공부한 후 평양신학교에서 개월 동안 수업1

을 한 후 경기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전필순 목사는 이 가을에 우리 조선 기독교“

장로회 총회는 천황의 은혜에 감격해 눈물을 흘

리고 협신 전력으로 성스러운 업적을 완수하도,

록 매진할 것을 결심한다 라는 선언문을 낭독했”

다 이 낭독이 있자 회중들은 일동은 크게 감격. “

해서 박수 를 쳤다 이러한 결의문을 선언한 후” .

개회예배를 드렸다 개회예배는 직전 총회제. ( 30

회 총회장인 최지화 목사창씨 개명 철원지화) ( )

가 설교를 해야 한다 그러나 촌승제 씨가 회장.

개회 설교를 대독했다 일본 경찰은 총회진행까.

지 간섭하여 일본어를 국어라 하고 국어 즉 일,

본어로 회의 진행을 강요하여 일본에서 신학을

했던 조촌승제 목사가 총회장을 대신해 성경 본

문 마태복음 절 말씀으로 신 출발 이9:10-17 ‘ ’

라는 제목의 설교를 대독했다.

이어 회장 철원지화 목사는 제 회 총회 개회31

를 선언했다 이날 총대는 개 노회 중에 목사. 27

총대 명 장로 총대 명 합계 명이었다69 , 66 , 135 .

년 월 조선에 남아 있던 여 명의 선교1942 4 , 40

사 전원 강제 출국하였으므로 제 회 총회는 선31

교사가 참석하지 못했다 이때 총회 소속 노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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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노회 경기노회 충청노회 전북노회 군산노, , , ,

회 전남노회 순천노회 제주노회 경남노회 경, , , , ,

동노회 경안노회 경북노회 함남노회 함중노회, , , , ,

함북노회 산서노회 삼산노회 의산노회 용천노, , , ,

회 평북노회 평동노회 안주노회 평양노회 평, , , , ,

서노회 황해노회 황동노회 화북노회북경시, , , ( )

이상 개 노회( 27 )

년 제 회 총회는 일제에 의해 폐쇄됐1942 31

다 년에는 더 이상 총회로 모일 수 없었다. 1943 .

년에 설립된 총회가 년 제 회 총회를1912 1942 31

끝으로 문을 닫게 됐다.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년6. (1943 )

장로교는 년 월 제 회 총회에서 중앙1940 9 29

상치위원회를 설치한후 월에 조선총독부에 협11

력할 내용 및 일본 기독교와 제휴해 신동아건“

설에 즉응하는 일본적 기독교의 확립에 매진한

다는 내용을 담은 조선예수교장로회 혁신요강‘ '

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년에는 월에 일본. 1941 8 ‘

적 기독교 건선 구미 의존 구데 진영의 공제이, )

담긴 전시체제신천상병시 등을 발표해 일본적‘「 」

기 를독교 건설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그 신)

천 에 돌입했다 이어 년 월 제 회 총’ . , 1942 10 31

회에서 총회장이 기독교의 일본화를 내세웠고' ' ,

년 월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통리 채1943 5 ‘ ’(

핀근을 설립하였다 년 월 일과 일) . 1943 1 26 27

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일본기독교조선· · ·

교구회 구세단 등 모두 개 교파의 대표 명· 5 40

이 신문내교회현 새문안교회에서 조선기독교( ) ‘

합동준비위원회 를 개최하였다 위원회에서는’ .

통폐합된 일본의 일본기독교단 산하 일본기‘ ’ ‘

독교조선교단 으로 통폐합을 년 월 일’ 1943 4 15

에 하기로 했지만 실패하였다 통폐합이 실패하.

자 교파별로 년 월에는 일본기독교조선1943 5 ‘

장로교단 을 만들에 모든 장로교회를 이에 편입’

하고 말았다 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43

폐쇄되었다 전국 노회 역시 일본기독교조선장.

로교단의 산하 교구로 편입되었다 그해 월에. 8

감리교는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을 만들에 이

에 편입시켰다.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규칙 제 조본 교단3 (

의 연혁 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선 반도에서 복음주의 기독교회 설립은 명치“

초년 내지 및 만주로부터 포교 받은 것을 발단으

로 하여 명치 년 이후 교회는 점차 발전하여 교17

파 수 개에 이르렀으며 그 중 최대 교파는 조20 ,

선예수교장로회로 교회 수 개 신도 수3,000 , 30

만 명을 갖고 있다 소화 년 월 일. 16 (1941) 12 8

황공하옵게도 대동아 전쟁 선포의 대소환이 발하

자 우리들 황국신민은 일억일심 총력을 기울여, ,

팔굉위우의 건국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

자 반도 내의 각 교회도 적성을 다하여 하루라도

빨리 완전한 황민화 하는 것을 최대 급선무로 하

기에 이르렀다 이에 조선예수교장로회도 그 교의.

신학 성서해석 교회조직 및 의식습관 등에 있어, ,

서 종래의 사상 태도를 깨끗이 청산하여 순 일본

적 기독교로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하여 그 명칭

도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이라 칭하리라고 하고

각 지방의 대표가 소화 년 월 일 경성18 (1943) 5 5

서울에 모여 새롭게 교단 규칙을 제정하여 직역( ) ,

봉공 종교 보국에 매진하는 새로운 발족을 하기,

로 하다.“

제 조본 교단의 생활강령 은 다음과 같다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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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의 도를 따라 신앙에 투철하며 각각의 분1.

을 다하여 신도 를 실천화며 황운을 부익( ) ,臣道

하여 받든다.

교의를 받들어 주일을 지키며 공예배에 참석하2.

고 성찬에 참여하며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한

다.

경신숭조 의 국풍을 중히 여기며 경건3. ( )敬神崇祖

의 수행을 쌓고 가정을 깨끗이 하여 사회 풍교

의 개선에 힘쓴다( ) .風敎

조선장로교단은 조선총독부의 방침을 충실하

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년 월의 징병. 1943 8

제 시행 감사 결의 앙양운동주간에는 전국

여 교회에 통첩해 징병제실시감사 필승기3,000

원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다 예배는 국민의례. ,

기도 징병제 실시 감사 필승신념 앙양결의의, ,

강화 황국신민서사 제창 만세봉창 등으로 구성, ,

되었다 또한 예배 후에 신자들이 국방헌금을 모.

아 각 교회에 각 교회가 교구장에게 교구장이, ,

교단 본부에 내도록 하였다 아울러 일본기독교. ,

조선장로교단은 경성교구연맹과 함께 승동교회

당에서 사가와 통리를 초빙해 징병제 실( )佐川

시 감사 앙양대강 연회를 개최하였다180 .28)

년 월 당시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은1943 5

종래 노회제가 아닌 교구제로 갖추어 월에 공' ' 6

식 신고 등록절차를 마쳤지만 동년 월에 평북, 7

노회가 반발해 노회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장로교는 조선예수교장로회 평북노회 와 일본‘ ’ ‘

기독교 조선장로교단 으로 분열되었다 그렇지’ .

만 결과적으로 평북노회는 약 년 뒤인 년1 1944

월에 교단에 복귀하였다8 .29) 이후 년 월, 1945 7

28) 의 매일신보“ ”, , 1943. 8. 6.必勝祈願 拜 『 』礼

29) 김승태 일제 말기 한국기독교계의 변질개편과 부, “

일협력 한국기독교와 역사”, , 31-34.『 』

일에 다른 교파와 통폐합되어 일본기독교조19 ‘

선교단 이 되었다’ .

일본기독교조선교단 년7. (1945 )

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회 총회가 신1938 27

사참배를 결의는 일본적 기독교 로 전환된 것‘ ’

을 의미하며 멀리는 일본기독조선교단 의 제, ‘ ’

일보가 되었다.30) 장로교회는 일본적 기독교‘ ’

의 건설을 공식으로 천명하고 그 실천에 들어갔

는데 그것이 공식화된 것이 년 월 일, 1941 8 14

에 발표된 전시체제 실천 성명서 에서이다< >' .31)

년 월 일 일본기독교조선교단으로 교파1945 7 19

통합되어 단일화된 교단이 조직되었다 교파 통.

합은 이미 년 월에 구성된 교파합동추친1942 1 ‘

위원회 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32)

년 월 장로교와 감리교 대표자가 제 차1942 12 1

합동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듬해인 년 월. 1943 1

일에 장로교 감리교 구세단 성결교와 일12 · · ·

본기독교조선교구회 동양선교회 신의교회· · ·

기독교회 선선교회 기독교회 기독교오순절교·

회 기독의교회 조선 중교회 조선복음교· · · ·

회 동아기독교회 기독교성주공교 예수교중· · ·

앙선도원 등 각파 대표의 방청 아래 합동위원회

를 개최하였다.33)

이어 년 월 일과 일에는 장로교, 1943 1 26 27 ·

감리교 성결교 일본기독교조선교구회 구· · ·

30) 서정민 일제 말 일본기독교조선교단 형성과정, “ ‘ ’ ”,

80.
31) 년 월 일, 1941 8 15 .長老 會報「 」
32) 서정민 일제 말 일본기독교조선교단 형성과정, “ ‘ ’ ”,

83.
33) 의 인 에( ) , ,基督 新敎 各派 合同 具 的 段階 昨日 歷「 教 体

인 매 일신보, , 1943.1.27.,史的 合同準備委員 」 『 』会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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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단 등 모두 개 교파의 대표 명이 신문내교5 40

회 현 새문안교회에서 조선기독교합동준비위( ) ‘

원회 를 개최하였다 총위원회장은 장로교 목사’ .

김응순 으로 당시 이들은 조선신궁 참배( ) ,金 珣応

후 함군 장병 감사 진보 방송과 육 해군 국방·

헌금 제공 등을 결정하고 각 교파를 통일하되,

당분간 부제를 취해 조선개신교 교파들을 제2 1

부 일본기독교단 조선교구회 를 제 부로 하며, ‘ ’ 2 ,

일본기독교단에 준해 장치 설립된 조선기독교단

의 기구와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후 일본적 기'

독교를 수립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성' .

명서는 년 소화 월 일에 발표하였1943 ( 18) 1 27

으며 의 을, “ ,合同 大網 決定 朝鮮基督 合同準教

라는 제목의 성명서였, ”備委員 第二日 名書会 声

다 그 내용은 빛나는 의 이. “ 昭和維新 大業 大東

에 되고 있는 이때 기독교 제파地域 拔大 …亜

는 종래 파별적 대립의 형체 를 버리고( ) ( )派 型体

구미적 색채의 일체를 불식 하고 새로( ) ( )米的 私

운 일본적 기독교 를 수립 해 일( ) ”日本的 基督教

본에 봉사한다는 것이었다.34) 이 성명서는 조“

선야소교장로회 기독교조선감리교회 조선성결, ,

교회 조선구세단 일본기독교단 조선교구회 합, ,

동위원 일동 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

년 월에 제 차 합동준비위원회는 일본1943 2 1

에서 년에 조직된 일본기독교단 의 규칙1941 ‘ ’

에 따라 합동의 대강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세부.

안을 작성해 월의 제 차 합동준비위원회에 제3 2

출하였으며 제 차 합동준비위원회를 거쳐 월, 3 4

일까지 합동 기독교의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15

계획하였다 그러나 감리교단 측이 미리 세부안.

을 검토해 개 조의 혁신안을 제출하고 합동준12

34) 매일신보 성주현고병철 일제강!, 1943. 1. 28., ,「 『

점기 종교정책 주 참조, 199. ) 203 .』

비위원회가 이 가운데 개 조항을 수정하지만5 ,

감리교 측 대표 스모가와 이동욱 외( , )李河東旭

명이 수정안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퇴장8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합동준비위원회는.

일에 특별위원 명을 선출해 교섭을 벌였지17 10

만 감리교단 측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교,

단 합동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35)

합동준비위원회가 년 월 일에 통폐합1943 4 15

하는 합동이 실패자가 년 월에 일본기독1943 5 ‘

교조선장로교단 을 조직하였다 그해 월에 일’ . 8 ‘

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 이 조직되어 각 교파 차’

원에서 일본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한편. 1945

년 봄에 오사카 한인교회 전인선 목사( )全仁善

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엔도의 초청을 받아 수

개월 동안 조선교회 상황을 조사하면서 년1943

의 교과 합동 실패에 주목해 일본교단 선례에‘ ’

따른 조선연합교회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였‘ ’

다 이에 따라 정무총감은 년 월 일 조. 1945 6 25

선총독부 관계자들과 장로교 감리교 구세군 가·

톨릭 성공회 일본교회 지도자 회합에서 조선· · ‘

교단 의 결성을 제안했고 각 교파대표들이 수’ ,

용하면서 당일 저녁부터 정무총감의 주재 아래

연합 준비위회 명 장로교 명 감리교 명 구(20 9 , 7 ,

세군 명 학부국 측 명를 구성하였다 이어2 , 2 ) . ,

다음 날부터 교회 규칙을 제정하면서 총회 일자

를 확정하고 대의원장로교 명 감리교 명( 27 , 21 ,

구세단 명 참여 희망 군소교단 각 명을 확정6 , 1 )

하였다 그리고. 년 월 일에 장로1945 7 19, 20

교 감리교 구세단과 개 교단이 참여해 창립· · 5

총회를 개최하고 임원과 규칙과 공식 명칭 일본(

기독교조선교단을 결정하고 장로교 감리교) , · ·

35)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 199-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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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단 대표자들의 직위 사임과 교파 해체를 선

언하였다 이 조선 교단은 본부를 피어선기념 성.

서학원에 설치하고 향후 지역별 교구장과 임원,

단을 동년 월 일부로 임명하고 월 일까지8 1 , 8 31

각 교파 본부 재정을 월 일까지 각 교파의, 12 31

모든 재산을 양도받는 계획을 수립하였다.36)

결국 년 월 일과 일에 장로교 및1945 7 19 20

감리교의 양 교단과 구세군 등 대의원 명과59

총독부 학무국 대표들이 정동감리교회에 모여

모든 교단이 통합하여 일본기독교조선교단 을‘ ’

발족시켰으며 일본 내 단일 교단인, 일본기독교

단의 하부에 소속됨으로써 교단 전체를 일제의

통제하에 두게 되었다 일본기독교조선교단 의. ‘ ’

중앙 조직은 양대 교단인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통리와 부통리를 각각 맡고 지방 조직 각기 다,

른 교단 출신의 개신교 목사 두 명이 교구장의

책임을 함께 맡는 식으로 조직되었다 일본기독.

교조선교단은 해방 전까지 달여 동안 존재하였1

을 뿐이다 년 월 일 정오에 일왕 히로. 1945 8 15

히토가 일본방송협회 라디오로 항복선( NHK)現

언을 하여 일본이 세계 차대전에서 패망하고2

조선이 일제 통치에서 해방되었다 해방이 되자.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은 폐쇄되었다 그해 월. 10

월에 전국적으로 각 교구는 다시 노회를 복구11

하고 교회를 재건하였다 년 제 회 조선예. 1942 31

수교장로회 총회까지 회록이 보존되고 있다 그.

러나 그 이후 해방의 해인 년까지 역사적인1945

사료들이 인멸되었다 특히 경기노회는 년. 1940

부터 년까지 모든 회의록이 인멸되어 사료1951

가 없는 상태이다 이 기간 교회 역사의 흔적이.

사라진 것이다.

36)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 199-200.『 』

결론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다.

더불어 교회 역시 많은 박해와 환난을 겪었다.

일본이 조선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종교를 장악

하는 일은 조선의 중요한 신앙과 정신세계를 지

배했다 일제의 종교 인식 관련 법규 종교정책. , ,

을 통해 일본형 종교 개념의 확산과 정책적 목‘

표 실현을 위한 활용 이었다’ .37) 기독교의 성경

적인 신개념과 신앙을 천황제로 변용하여 기독

교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훼손하였다 종교적( ) .

인 신앙을 일본화를 위해 이용하였다.

일제는 포교규칙 년 과 종교단체법(1915 )「 」 「 」

년 에 근거하여 일본기독교단 년 으(1939 ) (1941 )「 」

로 일본의 기독교를 통폐합한 일제는 이에 근거

하여 조선의 조선예수교장로회 회 총회 폐31「 」

쇄 년 를 폐쇄하고 대신 일본기독교단 산(1943 ) 「 」

하에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년 을 설(1943 )「 」

립하여 조선의 모든 장로교회를 통폐합하여 일

본화된 기독교를 유지해 갔다 이어 일본기독. 「

교조선교단 년 을 만들아 조선의 모든 기(1945 )」

독교를 통폐합하여 기독교의 정체성을 허물고

일본화를 이루어갔다 이는 교파 통합으로 단일.

교단의 연합이라는 긍정적인 면은 전혀 없었다.

초기 선교사를 통해 전해진 복음 장로교회의 직,

제 치리회 제도를 모두 말살하여 성경적 교회의,

정체성을 파괴 내지 훼손하였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러한 일본의 의도를 중단케 하는 해방은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이었다 이러한 암울한 일.

제강점기 속에서도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회복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37)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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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교회 임기 년의 시무목사는 공동의회 청빙1

과 노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당회장

권이 주어진다 미조직교회 역시 지교회 시무목.

사의 청빙과 노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당회장권이 주어진다 그런데 미조직교회의 시.

무목사에 대해서 시무권과 당회장권을 구분하여

시무청빙 허락시 당회장권이 배제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내세워 미조직교회 시무목사를 과도하게

감독하려는 것으로 전국의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들에 대한 자괴감을 갖게 하는 시무권에 당회장

권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합동은 지교회 담임( )

목사는 지교회의 청빙과 소속 노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는 지교회 교. “

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

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

게 있는 민주적 정치 이다헌법 정치 총론” ( .Ⅳ

제 항5 ).

지교회 개별교회 공동의회에서 청빙을 받은( )

목사 정치 제 장 제 조 제 항을 노회가 승( . 21 1 5 )Ⅳ

인하여 지교회에 파송한다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지교회 교인들을 대표한 장로가 당회를

조직하여 정치 제 장 제 조 지교회를 치리( . 9 1 )Ⅳ

하는 교회를 조직교회 라 한다 정치 제 장“ ” ( . 4Ⅳ

제 조 항 항 그러나 아직 장로가 없어서 당4 1 , 2 ).

회가 조직되지 않는 교회를 미조직교회 한다.

조직교회 위임목사

조직교회에서 담임하는 목사를 청빙할 때에는

위임목사 로 청빙을 받아 특별한 일이 없는 경‘ ’

우에는 만 세까지 지교회를 시무한다 위임목70 .

사는 지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승인으로 위임목

사가 됩니다 위임목사담임목사는 당회장이 되. ( )

며 교회의 대표자가 됩니다 정치 제 장 제( . 9 3Ⅳ

조).

위임 목사는 한 지교회나 구역 지교회까지“ 1 (4

좋으나 그 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 요

함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니 특)

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를 만 세까70

지 시무 한다 위임 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년” . 1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

된다 정치 제 장 제 조 항( . 4 4 1 ).Ⅳ

조직교회 시무목사

당회가 있는 조직교회가 위임목사를 청빙하지

조직교회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당회장권 자동 부여 법리

소재열 목사새사랑교회 한국교회법연구소 법학박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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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년 임기의 시무목사 로 청빙을 하여 노1 ‘ ’

회가 승인할 때 시무목사 가 된다 이때 시무‘ ’ .

목사 직에는 당회장권이 포함한다 시무권과 당.

회장권을 구분하지 않는다 시무권에 당회장권.

이 포함된다 정치 제 장 제 조 항( . 4 4 2 ).Ⅳ

조직교회 시무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 교“

인 분의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3 2

무 기간은 년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1 ,

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

동의회에서 분의 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3 2

하면 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1 .”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 목사 시무 기간은“ ,

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는 당회장이 노회에3 ,

더 청원할 수 있다 정치 제 장 제 조.”( . 4 4 2Ⅳ

항).

당회가 없는 미조직교회는 지교회 공동의회에

서 시무목사 로 청빙하고 이를 노회가 승인할‘ ’

때 지교회에 임기 년의 시무목사 가 된다3 ‘ ’ ( .Ⅳ

정치 제 장 제 조 항 단서 조항 조직교회 시4 4 2 , ).

무 목사처럼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역시 지교회

의 청빙과 노회 승인으로 지교회 시무목사가 된

다.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으므로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을 부여하여 지교회 담임하게 한다 지.

교회 공동의회에서 담임하는 시무목사를 청빙할

때 시무권과 당회장권을 구별하지 않고 시무목

사직 안에 당회장을 포함하여 청빙하며 노회를,

이를 승인한다 시무권과 당회장권을 구분하지.

않는다 조직교회의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는.

당회 결의로 소집한다 정치 제 장 제 조( . 21 1 2Ⅳ

항).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부존재하므로 공동의회

를 소집할 수 없게 되므로 시무목사에게 당회장

권을 부여하여 당회가 아닌 시무목사가 공동의

회를 소집하게 한다 당회장권은 시무목사에게.

자동으로 주어진다.

시무목사로 청빙과 노회 승인이 이루어지면

당회장권이 주어진 시무목사가 된다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임기가 년인 반면 미조직교회 시1 ,

무목사의 임시는 년이다 년 임기가 종료되면3 . 3

노회에 청원하여 계속 년 동안 더 시무할 수3

있다 임기가 종료된 본인이 청원한 것이 아니라.

대리 당회장이 청원하여 노회 승인을 받는다.

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은 분리되는가?

앞서 살펴본 대로 조직교회 시무목사 나 미‘ ’

조직교회 시무목사 는 공히 지교회 공동의회‘ ’

청빙결의와 노회의 승인결의가 있어야 한다 청.

빙과 승인은 지교회 시무권과 당회장권이 이원

화 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동되어 있다.

조직교회의 공동의회는 위임목사나 시무목사

가 당회결의로 당회장담임목사이 소집한다 대( ) .

표자의 소집권은 사전에 당회 결의를 요한다 임.

기 년의 시무목사에게 자동으로 당회장 직무가1

주어진다 이 당회장은 임기 년으로 제한된다. 1 .

그러나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으므로 교인총

회격인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면 공동의회

에서 결의해야 할 교회의 중요한 결의를 할 수

없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노회가 시무목사로 청빙을 승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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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당회장권을 부여하여 대표자가 되게 하며 시,

무목사가 공동의회를 직권으로 소집한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안에 개 노162

회가 있는데 대부분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청빙

과 승인 과정에서 시무권과 당회장권을 구분하

지 않고 시무목사로 승인할 때 당회장권도 자동

적으로 부여한다 지교회 교인들이 담임하는 시.

무목사를 청빙할 때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당회장권 없는 시무목사로 청빙한 것은 아니( )

다.

노회가 시무목사에게 부여한 당회장권

대한예수교자로회 헌법 합동 정치편 장( ) 1 -12

장까지 상편실체법 장에서부터 장까지는( ), 13 23

하편절차법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체법에( ) .

의한 절차법으로 규정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

습니다.

제 조 시무 목사 권한12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조직 교1.

회는 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1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년간 더 승낙을1

받을 것이요 미조직 교회는 년간 시무 목사, 3

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

회에 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결의3 ,

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교회 각 기관에 종사하는 목사는 지교회 위임2.

목사가 될 수 없고 임시로 시무할 수 있다.( .Ⅳ

정치 제 장 제 조15 1 ).

위 규정에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임기 년이3

종료되고 계속 시무 연장을 받기 위해 노회에

청원하여 년 시무직 당회장권 포함을 연장받3 ( )

아야 한다 이때 노회 결의로 시무권당회장권. ( )

을 허락하였을 때 계속 시무할 수 있다 이 규정.

을 시무권과 당회장권을 분리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시무권만을 허락했다고 해석하

여 별도로 임시당회장을 선임한 것은 교단헌법

에 반한다.

조직교회나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로 청빙

하고 노회가 이를 승인결의를 하였다면 여기에,

당회장권이 포함된다 따라서 시무목사로 청빙.

을 받았다면 임기 년의 지교회 법률행위의 대3

표자가 된다.

참조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가2016. 5. 26. 2014

합 판결 참조63198

교인총회 소집권한에 관하여

교단헌법 정치편 제 장 제 조 제 항에서4 4 2①

는 임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 인 분의3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고 그 시무 기간은 년1

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미조직 교회에서 임시목,

사38) 시무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공동의회의 3

분의 의 가결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도록2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단 헌법 정치편 제. 15

장 제 조 제 항은12 1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미조직 교회가 년간 임시목사로 시무1

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의 년1

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 결의로 당회장

38) 미조직교회 임시목사는 시무목사로 교단헌법이 변경

되었으며 임기 년은 년으로 변경되었다,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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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에 따르면 년간의 임시목사 시무 기간이1

만료한 경우 비록 지교회 공동의회의 가결이 없

더라도 노회의 승낙으로 임시목사로서의 시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교회는 장로가 없어 당회를 구성

할 수 없는 미조직교회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는바 피고 교회가 소속되었던 노회는, D

피고 이 피고 교회의2012. 12. 18. C 담임목사

로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재직증명‘

서 를’ , 피고 이 부2014. 6. 30. C 2007. 12. 20.

터 까지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당2014. 6. 30. (

회장로 재직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목회‘

경력 증명서’를 각 발급하였다 또한 노회는. D

년경부터 년경까지의2008 2014 노회회의록에

피고 을 무임목사당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나C (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가부권은 없는 목사를

일컫는다와 구분하여 피고 교회의) 임시목사‘ ’

또는 시무목사 로 기재‘ ’ 하였고, 및2012. 4. 9.

에는 피고 교회에서 노회 정기회2012. 4. 10. D

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는바 노회는 피고 이, D C

피고 교회의 시무를 담당하는 목사임을 계속적

으로 승낙하여 시무 기간을 연장하였다고 볼 여

지가 있다.

피고 은 경 대한예수교장로회C 2002. 11.②

합동 소속의 선교회 를 설립하였고 이어( ) ‘E ’ ,

경 피고 교회를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2004. 2.

피고 교회에서 시무목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

는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 교회의 교인,

들은 피고 의 피고교회 내 직분 및 역할에 대C

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동의회의 소집권자에 관하여 교단,③

헌법 제 장 제 조 제 항은 공동의회는 당회가21 1 2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교회는 당회

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미조직 교회이므로 공

동의회 소집을 위한 당회 결의가 원천적으로 불

가능한 데다가 교단 헌법 제 장 제 조는 지교, 9 3

회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

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피고 교회의 대,

표자로서 시무를 담당해 온 피고 에게 이 사건C

교인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정관 무효확인청구 부분 및 이 사

건 교인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피고 에C

대한 원고 등의 교인지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피고 교회에 대한 원고,

등의 교인지위 확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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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시민교회합동가 분쟁( )

이 종식되어가고 있다 교단 탈퇴가 적법했다면.

교회 하나를 빼앗겨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러나 다행히 심과 심에서 교단 탈퇴가 무효라1 2

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은 제 민사부. 2

재판장 양양의 판사는 월 일 광주시민교회( 6 29

교단 탈퇴는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1

심과 심 판결 내용을 살펴본다2 .

심 판결광주지방법원 선고1 ( 2022. 12. 23.

가합 판결2021 56485 )

사실관계

광주시민교회가 교단을 탈퇴했다 그러나 한.

장로가 원로로 하여 교단탈퇴결의무효 확인의“

소 을 제기했다 먼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

아본다.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는 년 설립된: 1971〇

교회로서 년 무렵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2020 ‘

총회합동 교단 동광주노회이하 동광주노회( ) ’ ( ‘ ’

라고 한다 소속이었다 당시 피고의 담임목사는) .

신 였고 그 무렵 세례교인은 약 명이었, 335〇〇

다 원고인 박성구 장로는 파고 교회 등록된 세.

례교인으로 장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신 목사에 대한 차 면직판결 및 임시당회1〇〇

장 파송 시민교회 장로 명은 동: 4 2020. 4. 22.

광주노회에 신 의 피고 정관 불법 개정 등‘ ’〇〇

에 대한 진상조사를 긴급 청원하였다 이에 소속.

노회인 동광주노회는 불법 정관개정 조사처리위

원회를 구성하였고 본회에 보고하기를 신, ① 〇

에 대한 기소와 재판국 구성 신 에 대, ②〇 〇〇

한 재판의 귀결 시까지 신 의 피고 담임목사〇〇

당회장 직무집행정지를 청원하였다( ) .

이에 신 는 동광주노회에 시2020. 6. 1.〇〇

민교회가 부터 동광주노회의 행정2020. 5. 31.

과 지시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이에 동광주노회는 제. 2020. 6. 5.

회 차 임시회의에서 신 에 대한 재판120 1 ‘ 〇〇

이 귀결될 때까지 신 의 담임목사당회장로( )〇〇

교단탈퇴 정관변경 정족수 규정 충돌시,

교단탈퇴 정족수 적용하는 법리 고찰

광주시민교회 중심으로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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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직무설교 심방 회의 소집 행정 등 모두( , , ,

목사 직무를 정지한다 라는 결의를 하였다) ’ .

신 와 신 측 교인들이 본2020. 6. 11.〇〇 〇〇

관 건물에 진입하여 위 날부터 본관 건물을 사

용하면서 본관의 출입문에 빗장을 걸고 쇠사슬

과 밧줄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폐쇄하고 원고 측

교인들이 본관 건물에 출입하는 것을 저지하였

다 그리고 원고 측 교인들은 그 무렵부터 별관.

건물을 사용하였다 이 무렵부터 원고 측 교인들.

과 신 측 교인들은 별도로 예배를 하였다.〇〇

동광주노회 재판국은 신 를2020. 6. 16. 〇〇

목사직에서 면직하는 판결이하 차 면직판결( ‘1 ’

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동광주노회는 같은 날) ,

제 회 차 임시회의에서 동광주노회의 노회120 2

장인 안현식을 피고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를 하였다 신 는 동광주노회 차 면직. 1〇〇

판결에 대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상소하

였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2020. 7. 16.

신 의 동광주노회 탈퇴가 확인된다는 이유로〇〇

상소장을 기각하였다 탈퇴한 자는 상소의 자격.

이 없다는 취지였다.

차 면직판결 및 임시당회장 파송의 무효1〇

등 동광주노회로부터 시민교회 임시당회장으:

로 파송된 안현식 목사는 소집에 따라 시민교회

당회 및 를 개최하였(2020. 6. 20. 2020. 6. 25)

다 이 당회에서 시민교회의 정관개정 안건 등을.

회의목적으로 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

였다 이 결의에 의해 임시당회장 안현식 목사가.

집합 공동의회 에서 시민교회 정관(2020. 6. 28.)

중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그러나 임시당회장 안현식 목사 반대 측인〇

교인 구 은 시민교회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〇〇

에 위 자 공동의회의 정관변경결“2020. 6. 28.

의의 효력정지 를 구하는 가처분신청광주지방” (

법원 카합 을 하였다 위2020 123) (2020. 7. 9).

법원은 피고가 공동의회에서 한“ 2020. 6. 28.

정관변경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

지한다는 가처분결정 을 하였다” (2020. 10. 26).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변경 전 정관 제 조 제 항 본 교회 소속 상급“ 22 3 (“

기관으로부터 담임목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제재

가 있을지라도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 에 따.”)

라 동광주노회의 신 에 대한 목사직 면직판결〇〇

에도 불구하고 신 는 여전히 피고의 담임목사〇〇

로서 피고의 당회 공동의회 회장의 권한을 갖는,

다고 보아야 하는바 신 가 피고의 담임목사, 〇〇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광주노회가

파송결의로 안현식을 피고의 담임2020. 6. 16.

목사로 파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안현식이 피고의

담임목사에 취임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안현식의 소집에 의하여, 2020. 6. 20.

자 및 자 각 당회 결의와 그에 따라2020. 6. 25.

안현식이 소집하여 이루어진 자 공2020. 6. 28.

동의회의 정관변경결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신 반대 측 즉 임시당회장 안현식 목,〇 〇〇

사 측 원고 등은 신 목사를 상대로 동광주노〇〇

회에서 차 면직판결의 효력을 전제로 신 의1 〇〇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광주지방(

법원 카합 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2020 50487) ,

고 등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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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0. 26). .

차 면직판결에 관하여 동광주노회는 신“1 〇

에게 차례 이상 소환장을 발송하고 그럼에2 ,〇

도 신 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호인을〇〇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

로 차 면직판결은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 1

어 효력이 없다.”

동광주노회 탈퇴 및 강서노회 가입 결의〇

등 동광주노회 소속 임시당회장 안현식 목사의:

반대 측인 교인 구 등 피고의 교인 명은147〇〇

신 에게 임시 교인총회의 개최를 요청하였는〇〇

데 신 는 구 에게 임시 교(2020. 6. 30), ‘〇〇 〇〇

인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당회 결의가 있어야 하

나 장로 명 중 명박성구 조형수 송희용 노, 6 4 ( , , ,

승백이 일부 안건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는 입)

장이어서 당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는’

이유로 임시 교인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통지

를 하였다(2020. 7. 2).

신 목사는 신 를 따르는 교인들과 예〇〇 〇〇

배를 하였고 당시 신 또는 구(2020. 7. 5), 〇〇 〇

은 임시 교인총회를 개최할 것을 구두로 광고〇

하였다 이에 피고는 임시 교인총(2020. 7. 12).

회 이하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라고 한다를 개( ‘ ’ )

최 하여재적 명 중 참석(2020. 7. 12) ( 331 169

명 동광주노회 탈퇴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 ’ ‘

합동 해외 총회 강서노회이하 강서노회 라고( ) ( ‘ ’

한다 가입 을 결의하였다찬성 명 반대) ‘ ( 163 , 0

명 기권 명 이하 이 사건 결의 라고 한다, 6 , ‘ ’ ).

그리고 동광주노회에 신 에 대한 진상조사를〇〇

청원한 장로 명에 대한 권고사직 등을 결의하4

였다.

강서노회의 원고 등에 대한 제명 등 처분 :〇

교단을 탈퇴한 후 피고의 교인 인은 원고를 피3

고의 당회에 고발하였고 강서노(2020. 10. 27),

회 재판국은 원고 등 교인 명에 대하여 제명92

및 출교 처분을 하였다(2020. 11. 2.).

동광주노회의 신 에 대한 차 면직판결2〇 〇〇

등 한편 동광주노회는 제 회 제 차 임시회: 120 5

의에서 신 의 노회 탈퇴 등으로 인한 신〇〇 〇〇

에 대한 재판국 설치 및 신 에 대한 담임목〇〇

사당회장로서의 일체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의( )

를 하였다(2020. 11. 13).

동광주노회는 신 에게 신 의 담임목사〇〇 〇〇

당회장로서의 직무를 정지하고설교 심방 회( ) ( , ,

의소집 행정 등 일체의 목사 직무 기존에 파, ),

송한 안현식의 당회장권이 유효하다는 통지를

하였고 제 회 제 차 임시회의(2020. 11. 23), 120 6

에서 피고의 임시당회장이 안현식(2020. 12. 4)

임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결의를 하였다.

동광주노회는 신 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〇〇

차로 목사직 면직판결 이하 차 면직판결 이2 ( ‘2 ’

라고 한다을 하였다) (2020. 12. 21).

자동차 안에서 송덕섭 조상권“ 2020. 5. 31. ,①

장로와 함께 의사정족수 미달인 상태로 임시당회

를 개회하여 원고 송희용 조형수 노승백 장로를, , ,

면직 제명 출교하였고 같은 날 성도들에게, , , ②

불법적으로 동광주노회에 행정보류 및 탈퇴 강서,

노회 가입을 통지하였으며 주차, 2020. 6. 7.③

장에 천막을 치고 회집함으로써 공예배를 분리하

고 에는 원고 측 교인들의 예배, 2020. 6. 1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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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출입을 막고 교회를 분리하였고, 2020. 6.⑤

시경부터 용역을 동원하여 예배당을 강제11. 10

점거하고 까지 용역들을 시켜 위 원2020. 10. 4.

고 측 성도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 다수 성도들

에 대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강서노회의 신 에 대한 면직판결 등 :〇 〇〇

피고의 집사 김치곤 등 교인 명은 강서노회에11

신 를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〇〇

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사실로 면직 출교처분 등,

의 권징재판을 구하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2021. 1. 21).

강서노회는 신 에게 위 고소에 대한 의견〇〇

서 및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2021. 2. 14) ,

재로 배달되지 아니하였다 신 는 피고의 공. 〇〇

동의회를 개최 하였고 위 공동의회(2021. 2. 28) ,

에서 강서노회의 탈퇴 및 전남노회에 가입하는

결의 재적 명 중 참석 명 찬성 명( 202 110 , 110 ),

피고의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 재적 명 중 참( 202

석 명 찬성 명 기권 명 가 이루어졌다110 , 109 , 1 ) .

강서노회는 신 에 대하여 권징재판의 귀결〇〇

시까지 피고의 담임목사 및 당회장의 직무집행

을 정지하고 최 을 피고의 임시당회장으로, 〇〇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다 강서노회는(2021. 3. 2).

신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면직판결〇〇

을 하였다(2021. 3. 18).

피고의 교인 김치곤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

방법원에 자 공동의회에서 한 강2021. 2. 28.

서노회 탈퇴결의 및 정관개정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광주지방법원( 2021

카합 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53) (2021. 3. 18),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2021. 6. 3. .

피고의 동광주노회 소속임을 확인하는 결〇

의 등 원고를 포함한 동광주노회 측 피고의 교:

인 명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대한예수교128 ‘

장로회 광주시민교회 대표자담임목사 당회장( , )

신 목사의 대표권 상실에 관한 찬반 결의의〇〇

건 을 회의목적으로 한 임시교인총회 소집허가’

광주지방법원 비합 를 받았다( 2020 5049) (2021.

이는 동광주노회의 신 에 대한 차 면6. 3). 2〇〇

직판결을 기초로 피고의 정관 제 조 제 항에22 3

따른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루어진 것이다.

강서노회 측 최 은 신 를 상대로 광주〇〇 〇〇

지방법원에 담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광주지방법원 카합( 2021 54)

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강서노회의, ‘ 2021. 3.

자 면직판결에 의하여 교회의 담임목사 및18.

당회장의 직위를 상실하였다 는 이유로 위 신청’

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2021. 6. 11).

원고를 포함한 동광주노회 측 피고의 교인

명은 법원의 위 소집허가에 따른 임시교인총128

회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 제 조( ) 22

제 항에 근거한 신 의 대표권 상실 결의를3 ‘ ’〇〇

하고재적 명 중 명 위임장 명 포함[ 254 158 ( 75 )

출석 교회 명의로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취, ①

득하여 농지법을 위반 목사 사택은 교회 소, ②

유임에도 신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 실권‘〇〇

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을 위반 광주 북’ , ③

구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

만 원 부과처분을 받은 후 공동의회 결의4,500

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교회 공금 만 원을4,500

지출 전원 찬성 안현식이 광주시민교회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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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자임 을 선언하였다다만 후자는 법원의 임시’ (

교인총회 소집허가결정에서 허가한 안건이 아니

다).

안현식은 임시당회장으로서 공2021. 6. 20. ‘

동의회를 개최할 것 을 광고 및 공2021. 6. 27. ’

고하였고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2021. 6. 27.

피고가 동광주노회 소속임을 확인 하는 결의‘ ’

이하 자 소속결의 라고 한다( ‘2021. 6. 27. ’ ),

피고의 대표자가 안현식임을 확인 하는 결의‘ ’

각 재적 명 중 명 위임장 명 포함 출[ 254 169 ( 85 )

석 명 찬성를 하였다, 168 ] .

피고의 정관 피고의 정관은: 2012. 12.〇

제정되었고 개정되었다이 판30. , 2018. 1. 28. (

결에서 변경 전 정관 또는 정관 이라고 할‘ ’ ‘ ’

때는 이를 가리킨다 또한 이 사건 결의 이후인).

신 에 의하여 개최된 피고의2020. 7. 26. 〇〇

공동의회에서 피고의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가

있었다.

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제 민사부1 ( 11 )

심의 판결은 피고의 자 교단1 “ 2020. 7. 20.

탈퇴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였다 시민교회” .

정관에 본 교회 소속 상급기관으로부터 담임목“

사에 대한 신분에 대한 제재가 있을지라도 공동

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한 담임목사의 본

교회 대표권은 변함이 없다 제 조 제 항라.”( 22 3 )

는 조항이 있다 이 정관에 따라 동광주노회의.

신 에 대한 목사직 면직판결에도 불구하고〇〇

신 는 여전히 피고의 담임목사로서 피고의〇〇

당회 공동의회 회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신 목사는 노회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음〇〇

에도 불구하고 시민교회 공동의회를 소집할 할

수 있는 소집권을 가지고 있었다 정관이 이런.

규정이 없는 경우 노회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을,

때 지교회 공동의회 소집권이 박탈된다 소집권.

이 박탈된 상태에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

탈퇴를 결의하였다고 할지라도 무효가 된다 그.

러나 시민교회 담임목사는 정관에 따라 노회부

터 면직처분을 받았을지라도 지교회 담임목사직

은 유지되며 그 권한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 가

입하는 결의를 하였다.

신 목사는 신 를 따르는 교인들과 예〇〇 〇〇

배를 하였고 당시 신 또는 구(2020. 7. 5), 〇〇 〇

은 임시 교인총회를 개최할 것을 구두로 광고〇

하였다 이에 피고는 임시교인총회(2020. 7. 12).

이하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라고 한다를 개최( ‘ ’ )

하여재적 명 중 참석 명(2020. 7. 12) ( 331 169 )

동광주노회 탈퇴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 ‘ ( )

해외 총회 강서노회이하 강서노회 라고 한다( ‘ ’ )

가입 을 결의하였다찬성 명 반대 명 기‘ ( 163 , 0 ,

권 명 이하 이 사건 결의 라고 한다 그리고6 , ‘ ’ ).

동광주노회에 신 에 대한 진상조사를 청원한〇〇

장로 명에 대한 권고사직 등을 결의하였다4 .

이러한 결의에 대한 유무효 소송에서 심에서1

교단탈퇴 무효 되었고 심에서는 심이 유지“ ” , 2 1

되었다 따라서 시민교회는 교단탈퇴가 무효되.

었으므로 여전히 종전 동광주노회 소속이 되었

다 만약에 이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면 시민교회.

는 동광주노회합동 소속이 아니라 타교단인(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 총회 강서노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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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 되었을 것이다.

제 심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단1

탈퇴는 무효라고 보았다.

첫째 재판부는 교단탈퇴와 정관 민법 제, 42

조 대법원 판례에 의해 그렇다면 피고 교인의, “ ,

과반수 찬성만으로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가능하게 한 피고의 정관

제 조 제 항은 무효이고 이 사건 결의는 의결18 4 ,

권을 가진 교인 에 미달하는 과반수의 찬성2/3

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

하여 무효이다 라고 판단했다.” .

그러나 심 재판부는 교단탈퇴에 대한 법리를1

오해하였다 심의 오해한 이 부분은 심인 광. 1 2

주고등법원에서 바르게 잡아 판단하였다 심이. 1

오해한 것은 대법원은 민법 제 조에 대한 비법42

인 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할 때에는

전 의결권자 분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3 2

다 따라서 시민교회의 교단탈퇴는 전 의결권자.

분의 이상에 미달되어 무효라고 했다3 2 .

심 재판부가 오해한 것은 민법 제 조사단1 42 (

법인의 정관의 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①

사원 분의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3 2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

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

다 라는 규정에서 전단은 총사원 분의 이.” “ 3 2

상의 동의가 있는 때 이지만 후단인 그러나” , “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총 사원의” .

의결정족수 분의 이상의 동의를 정관으로 달3 2

리 규정할 수 있다 이 후단 규정에 의해 시민교.

회 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 조의사 및 의결정족수18 [ ]

예배당 건물과 토지의 처분 소속 교단 및 노회,④

소속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

다.

본 규정에서 교단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출석회” .

원이 아닌 전 의결권자 즉 재적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을 탈퇴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

러나 심은 전 의결권자 분의 이상에 미달되1 3 2

며 본회 회원의 과반수 로 교단을 탈퇴할 수, “ ”

있다는 제 조 제 항의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18 4

하였다 이 판단은 재판부가 잘못 판단하였다. .

후솔한 것처런 심 재판부는 이를 바로 잡았다2 .

둘째 심 재판부는 교단탈퇴가 무효인 이유, 1

로 신 목사가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공, 〇〇

동의회를 소집하여 교단을 탈퇴한 것은 무효라

고 판단했다 당회를 소집할 수 없었다는 사정. “

만으로 당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라고 판단했다 당회를 소집할 수 없는 상” .

황이라면 임시 교인총회 소집을 청원한 교인들“

은 민법 제 조에 정한 법원의 소집허가 절차를70

거쳐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이 있

다 고 했다 따라서 신 는 이처럼 적법한” . “ 〇〇

절차로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임시

교인총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의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라고 판단했다.” .



교회법 제 호law Church ( 23 ) � 29

셋째 사전에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 인,

정 여부에 대해 교회가 임시 교인총회를 개최“

할 때에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소재

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교인들에게 소집통

지를 하여 그들이 토의 및 의결에 참여할 기회

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신 와 신 측 교. 〇〇 〇〇

인들은 무렵부터 원고 측 교인과2020. 6. 11.

별도로 예배를 해왔고 에도 별도로, 2020. 7. 5.

예배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의 소,

집에 관하여는 위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상대

로만 구두로 광고를 하였다 라고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소집절차가 하자라고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 측 교인이 신 측의 예배에“ 〇〇

참여하지 않아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에 대한 광

고를 듣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였고 원고 측 교,

인들도 사실은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가 개최됨

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 하였다” .

그러나 피고는 당시 동광주노회 소속이었고“ ,

최소한 이 사건 결의 이전에는 동광주노회 측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원고 측 교인도 피고의 교

인인 점은 명백하므로 원고 측 교인에게도 그들,

이 사용하던 별관 건물에 공고를 하거나 그들에

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소집통

지를 해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신. 〇〇

는 정관변경을 위한 공동의회를2020. 6. 28.

개최할 때는 교인 모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

한 사실도 있다 라고 했다” .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 측 교인이“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개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교인이 이를 알,

았다고 하더라도 그 교인이나 임시교인총회에

대하여 알지 못한 교인에게 위 임시교인총회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라고 판단했다.” .

넷째 소집권한 없는 사람에 의하여 소집된,

하자 인정 여부이다 예배 당시 신. “2020. 7. 5.

가 아닌 구 이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개〇〇 〇〇

최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시교인,

총회를 위한 광고를 반드시 소집권자인 당회장

이 직접 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고 소집권자,

의 위임에 따라 제 자가 그 소집을 알리는 것도3

충분히 가능하다 위 예배는 신 에 의하여. 〇〇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구 이 이 사건 임시〇〇

교인총회 개최에 관한 광고를 한 것은 신 의〇〇

위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가 소집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

하여 소집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단했다.” .

다섯째 원고 측 교인에 대한 예배당 출입, “

방해 하자 인정 여부이다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당시 원고 측 교인의 출입이 제한되었음을 인정

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영상에 의하면 교인들,

의 본관 예배당 출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

므로 일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는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당시 원고 측 교인의

출입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단하.”

였다.

여섯째 결의방법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시 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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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의결권 없는 사람이 투표하였다거나

중복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찬반,

의 집계가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라고 판단했다.” .

결국 위 첫 번째 정족수 문제 두 번째공동( ), (

의회 사전 당회 결의 문제 세 번째소집통지), (

하자 등으로는 교단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무효)

로 판단했다 그러나 넷째 소집통지자 권한 다. ( ),

섯째 출입방해 문제 다섯째결의방법 문제 등( ), ( )

은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이상의 찬성에 미달한 하자2/3 , ▲

당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 원고 측 교인, ▲

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

은 하자가 있다 이는 중대한 절차의 하자로 봄.

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에서 이루,

어진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심 판결 광주고등법원 선고 나2 ( 2023. 6. 28 2023

판결20043 )

심은 심의 판단을 인용하면서 의결권을 가2 1 “

진 교인 이상의 찬성에 미달한 하자 에 관2/3 ”

한 부분을 추가하여 심 판결의 하자를 보완하1

여 보충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의 정관 제 조 제 항은 소속 교단 및 노“ 18 4 ‘

회 소속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

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결의 당시 재적회‘ ,

원 명 중 명위임장 명 포함이 출석하331 169 ( 98 )

여 명이 교단 탈퇴에 동의한 사실은 앞서 살163

펴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는 당,

시 교단 탈퇴를 위한 의결정족수인 피고 교인의

과반수인 명에 미치지 못한 피고 교인 명166 163

만이 동의함으로써 피고의 정관 제 조 제 항에18 4

따른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

건 결의가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유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정관 제 조 제. , 18 5

항이 정한 본 정관 제정 및 변경은 당회 심의를‘

거쳐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가결한다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

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교단탈,

퇴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정관에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관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교단탈, 18 4 “

퇴 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정관 제 조” , 18

제 항에서 정한 정관변경 의 요건을 충족할 것은5 “ ”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 조의사 및 의결정족수18 [ ]

공동의회 의사정족수는 출석한 회원으로 한다.①

단 회장의 판단으로 출석 회원이 너무 적다고,

판단할 경우 개회를 연기할 수 있다.

예배당 건물과 토지의 처분 소속 교단 및 노회,④

소속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

의한다.

본 정관 제정 및변경은 당회 심의를거쳐 재적⑤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가결한다.

공동의회 의장담임목사 또는 적법한 수임인( )⑥

에게 제출하는 서면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하며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정관에 교단탈퇴 정족수 규정이 없을 때 교단

탈퇴는 정관변경 정족수를 적용한다 이는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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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교단탈퇴는 정관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정관변경은 정관변경 정족수로 동일하게 적용한

다 그러나 정관에 교단탈퇴 정족수 규정과 정관.

변경 정족수 규정이 상호 충돌되게 규정되어 있

을 때 교단탈퇴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교단탈퇴

정족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시민교회는 교단탈퇴 정족수 규정은

처분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 탈퇴는 본회 회“ , ·

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교단탈퇴는 재적회원 명 중331

명 위임장 명 포함이 출석하여 명이169 ( 98 ) 163

교단 탈퇴에 동의한 사실에 비추어 교단탈퇴 정

족수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란 재적회원 과반“ ”

수를 의미한바 교단탈퇴 의결정족수는 명이, 163

아닌 명으로 의결정족수 하자를 이유로 교단166

탈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결국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는 무효이며 그,

이유는 의결정족수 본회 회원 과반수 찬성 미▲

달한 하자 당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 ▲

원고 측 교인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

루어지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교단탈퇴는 무효

이며 여전히 광주시민교회는 동광주노회 소속,

임을 판단한 판결로서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할

지라도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심에서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2 .

이 사건 결의에 관한 분쟁은 종교단체 내부관계“

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이고 피고가 교단을 달,

리하여도 피고 재산은 여전히 피고 교인들의 총유

이어서 원고의 재산상 법률관계에 변동이 없으며,

피고 교회는 피고의 정관에 따라 운영되므로 교회

운영 규범에도 변화가 없어서 이 사건 결의로 인,

하여 원고에게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

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

라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사법심

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

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결의는 피고가 동광주노회에“ ,

서 탈퇴하고 강서노회로 가입하는 내용인데 이러,

한 교단변경결의는 소속 교단의 변경을 통해 단체

법적 질서를 규율하는 피고의 자치규범을 변경하

거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으로서 원고를 포함한 피고 교인 전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에 해

당한다 또한 피고가 새로 가입하기로 한 강서교.

회의 원고 등에 대한 제명 및 출교처분으로 인하

여 원고의 피고 교인의 지위가 부인되는 등 법률

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당부를 판단,

하기 위한 전제로 위 결의의 효력을 판단할 필요

가 있으므로 이를 종교단체 내부관계에만 국한되

는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결의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의사결정으로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영역

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이번 광주시민교회 교단탈퇴 무효 확인의‘

소 는 본 교단에 많은 교훈을 줄 것으로 보인다’ .

교회 정관과 교단과의 관계 교단탈퇴를 위한 공,

동의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 즉 소집권자 소집, ,

공고 회의목적 사전 통지 당회 결의를 거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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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하자 등이다 그리고 교회 정관에 교단탈퇴.

정족수 규정과 정관변경 정족수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법리적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법리적인 문제에 대한 교훈은.

본 교단이 음미해야 할 법리라 생각된다.

광주시민교회의 교단탈퇴 무효소송에서 심1

에 이어 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2 . 2

민사부재판장 양영희 판사는 일 피고의 항( ) 29

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민교회는 교단탈퇴 정족수 규

정은 처분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 탈퇴는 본“ , ·

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라는 규.”

정에 따라 이 사건 교단탈퇴는 재적회원 명331

중 명 위임장 명 포함이 출석하여 명169 ( 98 ) 163

이 교단 탈퇴에 동의한 사실에 비추어 교단탈퇴

정족수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란 재적회원 과“ ”

반수를 의미한바 교단탈퇴 의결정족수는 명, 163

이 아닌 명으로 의결정족수 하자를 이유로166

교단탈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심을 그대로 유지하며 추가적으로 교단탈퇴1

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판단했다 심 인용 부분. 1

은 당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 원고 측,▲ ▲

교인들에 대한 소집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를 이유로 교단탈퇴는 무효라고 판시

하였다.

광주시민교회는 동광주노회 소속임을 판단한

판결로서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할지라도 심리불

속행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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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657 020624 04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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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31) 984-9134

교회법이란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성경에 근거

하여 유형교회의 조직과 구성원들의 생활 규범

을 법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법은 악한 것.

이 아니며 악하게 이용하는 자들이 있을 뿐이,

다.

교회법으로 교회를 운영할 때 국가법과의 관

계 속에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그 이유.

는 교회라고 하여 대한민국의 실정법 테두리 안

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치외법권.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칼빈은 주님은 무제한과 무절제의 자유를 우"

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유에 대한

어떤 울타리한계를 부여해 주셨다 라고 했다( ) ." .

교회법은 인간의 본능에 의한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수단으로 선하게 사용한다면 교

회법 역시 하나님의 일반은총이 할 수 있다.

이제 교인들이 목회자 보다 더 많은 교회법과

국가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인들에 의지해서 교회법과 국가 각

종 법령에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가 본서를 정독할 경우 교회와 관련한 법,

적 지식은 목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서는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현직 목회자

가 목회 현장에서 겪는 법리적인 문제와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법 앞에 선 한국교회
소재열 목사 지음 신국판 브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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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교회의 교단 가입과 탈퇴 법리11 _ 169

가입과 탈퇴 개념 지교회의 교단 탈퇴 법리/

교단 탈퇴 정족수가 문제된 사례/

교회가 특정 교단 가입과 탈퇴는 교회 교인들

의 고유권한이다 가입은 교단과 교회의 합의가.

필요나 탈퇴는 교단과 합의가 필요치 않다.

제 장 교회와 노회 분열 불인정 법리12 _ 177

교회 분쟁에서 분열 불인정 노회 분쟁과 분/

열 교회 분쟁으로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

로 분열은 인정되지 않으며 종전교회의 동일성,

이 어느 측으로 유지되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제 장 교회 노회 합병 법리13 , _ 183

합병 무효를 예견한 교회의 사례 합병 법리/

합병을 위한 특별한 이유 무효행위의 추인결/ /

의 교회와 노회 합병은 교단 탈퇴 정족수보다.

더 엄격하다 이는 합병은 해산을 전제하며 공. ,

동소유재산에 대한 귀속 문제가 제기된다.

제 장 교회의 재산법 부동산 등기14 ( ) _ 193

교회 재산의 성격 교회 재정과 재산의 법적/

성격 교회 재산은 총유 재산처분 방법 교회/ / ,

정관 정관에 처분 규정이 없다면 총회 결의 필/

요 재단법인으로 부동산 등기관리 교단 유지/ /

재단으로 등기관리하는 교회 명의신탁 금지사/

항 위반 법원 공동의회 소집 허가 공동의회/ , /

소집권자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공동소유재산.

이며 관리나 처분 취득은 공동의회 결의나 정, ,

관에 따르지 아니하면 불법행위로 책임이 따른

다.

제 장 법원 공동의회 소집허가15 , _210

법원허가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 법원이 임/

명한 소집자의 권한 교인들에 의한 공동의회/

소집을 위한 정관 정비 공동의회 소집 청원 대/

응

정관변경 재산처분 등 중요한 결의는 공동의,

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권한을 가진 대표자에,

의해 소집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결의가 된

다.

법 앞에 선 한국교회

세미나 강의 및 상담을 받습니다.

(010-3348-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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